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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한옥에서 축부는 건물의 외관과 실내 환경, 공사기간 및 공사비와 밀접한 관련을 지닌 부분이다. 본 연구에
서는 전통적인 시공법을 분석하여 전통 한옥의 장점으로서의 특성을 유지하면서 개선된 한옥 축부의 시공법을 제안
하였다. 그 개선안은 기성품의 사용, 전체 공정의 건식 조립공법화, 기둥과 벽체의 일괄 시공, 기밀성과 단열성능 향
상 등의 특성을 지닌다. 앞으로 시제품의 제작과 성능 시험 등의 단계를 거쳐야 하겠지만 한옥의 형태적 특성을 유지
하면서 공사기간과 공사비를 줄이는데 일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Abstract  Wall of hanok is related to exterior, inner environment, and the period and cost of construction. This 
study analyzes traditional wall execution method and suggests improved one. The characters of the improved 
execution method are use of ready made goods, application of dry and prefabricated method and improvement 
of airtightness and insulation capacity etc. The result of this study needs production of pilot productions and 
tests of capacity. But this new method will be useful to save the period and cost of hanok constru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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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건강한 삶에 대한 추구와 친환경 건축, 그리고 우리 문
화에 대한 새로운 인식 속에서 최근 한옥에 대한 관심이 
급증하고 있다.[5]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한옥 현
대화를 위한 설계와 시공법을 개발하고자 하는 다양한 
시도와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다.

한옥은 외관상 하부에 속하는 기단부, 기둥과 벽체로 
이루어지는 軸部, 공포부, 그리고 지붕부로 이루어진다. 
구조적인 측면에서는 여기에 架構 부분이 추가된다. 이렇
듯 한옥을 구성하는 여러 부분 중에서 軸部는 단열성과 
기밀성에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어서 이 부
분의 성능 시험 및 성능을 개선하기 위한 새로운 구조와 
시공방법을 개발하기 위한 많은 연구가 진행되어 왔
다.[4,6,7]

그러나 축부의 구조와 시공방법 개선을 위한 그동안의 

연구는 크게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측면에서 문제점을 보
이고 있다. 첫째는 한옥 軸部의 전통적인 구조와 시공방
법에 대한 이해의 부족이다. 어느 시대나 마찬가지이겠지
만 한옥 중에는 올바른 기법을 사용하여 제대로 지은 것
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못한 경우도 많다. 한옥은 외풍이 
심해서 춥다고 하는 일반적 인식은 특히 잘못된 방법으
로 시공된 경우에 나타나는 현상이다. 따라서 축부의 전
통적 시공방법 중에서 올바른 기법과 그렇지 못한 기법
을 가려내고 올바른 기법을 현대화하기 위한 연구가 필
요하다.[3] 둘째, 새롭게 연구 개발된 축부의 구조와 시공
방법은 전통 한옥이 지닌 장점으로서의 특성에 손상을 
입히는 경우가 많다. 유해 물질이 함유된 화학제품의 사
용이나 한옥이 지닌 線的인 외관 구성상의 특성을 손상
시키는 두꺼운 벽체 등이 이에 해당한다.

이러한 점에서 본 연구는 한옥의 현대화를 위한 시공
법 개발의 일환으로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측면의 목적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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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으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첫째, 한옥 축부의 전통적 
구조와 시공법을 고찰하였다. 구체적으로는 축부의 여러 
가지 전통적 구조와 시공법이 지니는 특성과 문제점을 
규명하고 그 속에서 현대적으로 계승할 수 있는 기법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둘째, 한옥이 지닌 장점으로서의 특
성과 美的 특성을 유지하면서 시공비를 점감하고 工期를 
단축하면서 시공의 質을 확보할 수 있는 개선된 구조와 
시공법을 개발하고자 하였다.

2. 한옥의 軸部 구성과 전통적 시공법

2.1 한옥 軸部의 구성과 기능

한국건축의 외관은 크게 기단과 축부, 공포대 및 지붕
으로 이루어진다. 그 중에서 軸部는 초석과 고막이, 기둥
과 창방, 수장재, 벽체 및 窓戶, 머름 등으로 구성된다.

[그림 1] 축부 입면구성과 명칭

고막이는 인접한 기둥 사이의 하인방 아래 초석의 높
이에 해당하는 부분을 흙이나 벽돌, 돌 등으로 쌓아 막은 
부분이다. 기둥 상부에 수평으로 건너지른 창방은 기둥과 
기둥 사이를 도리 방향으로 결속시켜 줌으로서 기둥 상
부가 움직이는 것을 막아준다.[8]

수장재는 기둥과 기둥 사이에 벽을 치거나 창호를 설
치하기 위한 틀을 형성하는 부재인 인방과 벽선, 주선, 문
선 등의 총칭이다. 인방은 기둥 사이에 벽을 치거나 창호
를 설치하기 위한 수평의 틀이 되는 부재로 위치에 따라 
하인방(하방), 상인방(상방), 중인방(중방)으로 구분하여 
부른다. 중방과 상방은 생략되는 경우도 있지만 하방은 
벽과 창호를 설치하기 위해서 반드시 설치해야 하는 부
재이다. 아울러 하방은 온돌과 마루를 설치할 때 그 옆면
을 막아주는 역할을 겸하며, 문을 설치할 때에는 문턱의 
역할을 한다.

벽선은 흙벽의 옆면을 막아대기 위해 수직으로 세운 
수장재이며, 문선은 창호를 설치하기 위해 수직으로 세운 

수장재이다. 주선은 기둥 옆에 수직으로 붙여 세우는 수
장재를 말한다. 주선은 지역에 따라 생략하는 경우도 있
다. 그러나 습식공법으로 만들어지는 흙벽에 의해 기둥이 
부식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주선을 사용하는 것이 
유리하다. 머름은 창을 설치하는 경우 그 아래 일정한 높
이로 설치하는 것으로 현대의 창턱에 해당한다.

한옥의 축부 구성에서 나타나는 특성은 수장재를 기둥
보다 얇게 만들어 벽면에서 기둥이 돌출되도록 만든다는 
점이다. 하나의 건물에서 모든 수장재의 단면 폭은 동일
하게 만드는 것이 일반적이며, 이를 ‘수장폭’이라 부른다. 
벽의 두께는 수장폭보다 1～2푼(약 3～6㎜) 정도 얇게 만
드는 것이 일반적이다. 따라서 외관상 기둥과 수장재가 
모두 노출되기 때문에 한옥은 線的인 외관 특성을 지니
게 된다. 내부는 구조상 외부와 마찬가지로 기둥이 벽면
보다 돌출된다. 경우에 따라서는 기둥의 면에 맞추어 마
감함으로서 기둥이 노출되지 않는 평탄한 벽면을 만들기
도 한다. 그러나 어느 경우나 내벽은 벽과 기둥을 모두 
한지로 도배함으로서 面的인 구성을 이루게 된다. 한편 
面的인 구성을 하는 내벽의 마감 특성 때문에 내부에서 
기둥과 벽 사이의 두께 차이는 그만큼 벽면의 두께를 두
껍게 하여 벽의 단열성을 높이는데 활용할 수도 있다.

2.2 軸部의 시공법과 특성

2.2.1 한옥의 시공 순서

한옥 시공의 공정은 상황에 따라 약간의 차이는 있을 
수 있으나 대략 그림 2와 같다.[2] 이 중에서 축부에 해당
하는 공정은 기둥과 창방의 조립, 수장공사에 포함되는 
수장재 설치, 그리고 미장공사에 포함되는 흙벽치기 공사
이다.

[그림 2] 한옥 공정

 

[그림 3] 주요 공정

2.2.2 기둥세우기(立柱)

한옥에서 기둥은 지면을 비롯한 하부구조와 일체가 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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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않고 초석 위에 올려놓는 특성을 지니고 있으며, 그 
과정에서 그렝이질이라는 기법을 사용한다. 이때 기둥 높
이의 기준은 기둥 상부가 되며, 초석의 높낮이에 따라 덤
길이 또는 그레발이라는 여분을 두어 기둥 높이를 조절
함으로서 기둥 상부가 수평을 이루도록 한다.[2] 기둥을 
세운 다음에는 도리방향으로 인접한 기둥 상부 사이에 
창방을 설치하여 기둥 상부의 횡이동을 방지한다.

[그림 4] 기둥세우기 순서

2.2.3 수장재 조립

수장재는 일반적으로 기와를 이은 후에 설치한다. 이
는 지붕의 하중을 이용해 집의 골격을 이루는 구조 부분
을 안정시켜야 수평과 수직에 맞추어 수장재를 설치할 
수 있고, 설치 후의 변형을 방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수장재 중에는 인방을 먼저 설치한다. 인방은 양 끝에 
쌍주먹장을 만들어 기둥 옆면에 마련한 홈에 끼우는 방
식으로 조립한다. 다음으로 주선과 벽선, 문선은 상하 인
방에 역시 주먹장을 만들어 끼우는 방식으로 조립한다. 
따라서 인방은 위아래로 움직일 수 있는 여분이 있어야 
하므로 수직의 수장재를 조립한 후에는 하방을 아래에서 
위로 최대한 밀착시켜 올린 다음 그 아래에 쐐기를 박아 
고정한다.[2]

[그림 5] 인방의 결구 방법

[그림 6] 수직의 수장재 조립과 인방 채우기

2.2.4 외엮기와 흙벽치기

외엮기는 흙벽의 뼈대를 형성하는 부분으로 중깃, 가
시새, 힘살, 설외 및 눌외로 구성된다.[8] 중깃은 아래위
에 놓인 인방에 의지해 수직으로 세우는 부재로 단면 크
기는 사방 1치 정도이며, 1～1.5자 간격으로 설치한다. 중
깃에 의지해 수평으로 가시새를 설치한다. 눌외와 설외는 
각각 중깃과 가시새에 의지해 수평과 수직으로 설치하는
데, 대나무 쪼갠 것이나 싸릿대를 사용한다. 오늘날에는 
중깃과 눌외만으로 외엮기를 하는 경우가 많다.

[그림 7] 약식 외엮기

흙벽치기는 초벽치기와 재벽치기, 정벌바름의 순서로 
진행한다.[2] 초벽에는 진흙과 강회, 석비레에 짚을 잘라 
섞어 물에 버무린 것을 사용한다. 먼저 외엮기한 한쪽 면
에 흙벽을 친다.(홑벽치기) 홑벽이 어느 정도 마르면 반
대편에서 다시 흙벽을 친다.(맞벽치기) 초벽이 어느 정도 
마른 다음에는 갈라진 틈을 메우고 재벽치기를 한다. 마
지막으로 마감에 해당하는 정벌바름을 한다. 정벌바름은 
사용 재료에 따라 진흙과 강회, 석비레를 섞은 것을 사용
한 砂壁과 회만을 사용한 회벽으로 구분한다.

[그림 8] 흙벽치기 공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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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축부 시공법의 문제점과 계승 가능성

3.1 전통 구조와 시공법의 문제점

한옥의 축부 구조와 시공에서 가장 대두되는 문제점으
로 외풍이 심하다는 문제와 함께 습식공법으로 이루어지
는 흙벽치기와 천연재료의 사용에 따른 공사기간의 증가
와 공사비 상승, 시공 질 확보의 어려움 등을 들 수 있다. 
따라서 축부 시공법의 올바른 개선을 위해서는 전통적인 
구조와 시공법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을 살펴볼 필요가 있
다.

3.1.1 기밀성 확보의 문제

[그림 9] 부재의 변형에 따른 틈새와 외풍

한옥이 추운 것은 벽체의 단열성이 떨어지는 문제점 
보다 벽체를 구성하는 부분들 사이에서 발생하는 틈으로 
들어오는 외풍에서 비롯된다. 목재로 구성되는 기둥과 수
장재 또는 창방과 수장재의 결구를 맞댄 구조로 만들었
을 때 생기는 현상이다. 이 경우 목재의 수축과 뒤틀림 
변형으로 인해 부재 사이에는 틈이 생기고 그 사이로 심
한 외풍이 불게 된다. 수장재와 흙벽 사이에도 동일한 현
상이 발생한다. 목재와 흙은 접착력이 전혀 없을 뿐 아니
라 목재의 수축과 뒤틀림 변형으로 인해 수장재와 흙벽 
사이에 틈이 생긴다.

3.1.2 습식공법에 따른 문제점

한옥의 흙벽은 습식 공법에 의해 이루어진다. 습식공
법의 채용은 여러 측면에서 구조나 시공상 불리한 점이 
있다.

습식공법은 목재 부식의 원인이 되며, 공사기간이 길
어지는 원인이 되기도 한다. 여러 단계로 이루어지는 흙
벽치기의 단계별 시공은 이전 단계에서 친 흙벽이 완전
히 마르기를 기다려서 진행해야 하므로 공사기간이 길어
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공사기간이 길고 공정이 많아질수록 인건비 또한 증가
하여 공사비를 상승시키는 요인이 된다. 한옥은 전체 공
정에서 목조 부분이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크다. 그러나 
전체 공사비 절감의 측면에서 볼 때 목조 부분에 들어가
는 인건비를 줄이기는 어려운 반면 목조 이외의 부분에 

들어가는 인건비는 시공 방법의 개선을 통해 비교적 많
이 줄이는 것이 가능하다. 따라서 전체 공사 기간과 공사
비 절감을 위해서는 흙벽치기의 시공법 개량이 요구된다.

3.1.3 재료 배합에 따른 시공 질 확보의 문제

흙벽에는 천연재료인 진흙과 석비레, 강회를 섞어 사
용한다. 여기에서 문제점은 이들 재료의 배합이 현장에서 
미장공의 감각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사벽의 경우는 정벌바름에 사용하는 재료의 배합비에 따
라 색채에 많은 차이가 발생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흙벽 
시공의 질은 미장공의 능력에 좌우된다. 따라서 시공의 
질을 확보하기 위한 흙벽 재료의 개선이 필요하다.

3.2 기밀성 확보를 위한 전통 시공법

한옥은 축부를 구성하는 부분들 사이의 기밀성이 확보
되지 않아 외풍이 심하게 발생하는 문제점을 지니고 있
다. 그러나 전통적인 축부 시공법 중에는 부재들 사이의 
기밀성을 확보할 수 있는 기법을 사용한 예가 있다.

기둥과 주선의 결구 방법으로 기둥에 두 줄의 긴 홈을 
파고 주선에 길이 방향으로 길게 쌍장부를 만들어 결구
하는 방법이 있다. 이렇게 하면 수축과 뒤틀림의 변형이 
발생하더라도 외풍이 들어오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 수
장재와 흙벽이 만나는 부분에도 수장재에 만든 홈에 흙
을 밀어 넣는 방법으로 기밀성을 확보하였다. 한편 흙벽
의 두께를 두껍게 하면서 꺾인 부분을 한 번 더 만들어 
만들기 위해 흙벽과 만나는 부분의 수장재에 쫄대를 덧
붙여 설치하는 기법이 사용되기도 하였다.

[그림 10] 기밀성을 확보를 위한 전통 시공법
  

이렇게 시공된 한옥은 한옥이 춥다는 일반적 인식과는 
달리 외풍이 거의 발생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처럼 기밀
성을 확보할 수 있는 전통 시공법은 오늘날에도 활용할 
수 있는 가치가 높다.

4. 시공법의 개선 방안

4.1 축부 시공법 개선의 전제조건

한옥 현대화를 위한 시공법 개발은 성능의 개선, 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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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절감, 工期 단축, 시공성 확보를 전제조건으로 해야 한
다. 이와 함께 앞서 살펴본 전통적인 축부 시공법에 대한 
고찰 내용을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시공법 개선을 위
해 다음과 같은 내용을 전제조건으로 삼았다.
① 성능외풍 방지를 위해 축부 구성요소 사이에 기밀

성이 유지되어야 하며, 충분한 단열성능을 확보해야 한
다. ② 축부를 구성하는 요소는 기본비례단위체계
(module system)를 바탕으로 공장에서의 대량생산이 가
능해야 한다. ③ 현장에서의 부재 가공을 최소화 할 수 
있어야 한다. ④ 모든 부재는 현장에서 손쉽게 조립할 수 
있도록 하여 숙련된 기술의 필요성을 최소화 해야 한다. 
⑤ 모든 공정은 시공성과 질을 확보하기 어려운 습식 공
법이 아닌 건식공법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마감을 위한 
별도의 공정을 최소화 할 수 있어야 한다. ⑥ 목재는 시
간이 지나면서 발생할 수 있는 수축, 뒤틀림 등의 변형에 
충분히 대비할 수 있어야 한다. ⑦ 사용 재료와 실내 환
경 등은 전통 한옥이 지닌 친환경적 특성을 최대한 유지
해야 한다. ⑨ 面的 구성을 특성으로 하는 내부와 線的 
구성을 특성으로 하는 외부 등 한옥의 형태적 특성을 최
대한 유지할 수 있어야 한다.

4.2 시공법 개선안

위의 전제조건을 충족시키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건식
공법을 특성으로 하면서 기둥과 벽체를 일괄 시공할 수 
있는 시공법을 개발하였다. 그 시공 순서와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다.

[그림 11] 축부 시공법 개선안

[그림 12] 축부 시공법 개선안 상세

① 하방과 주선(겸 벽선)을 설치한다. 하방과 주선에는 
쌍장부를 만들어 기둥에 만든 쌍장부 홈에 끼워 넣
음으로서 기밀성을 유지하도록 한다.

② 인방과 주선에 의지하여 고정용 각재를 설치한다. 
고정을 위해서 나사를 사용한다.

③ 인방과 주선 등에 만든 홈을 이용해 위에서 아래로 
황토 패널을 끼워 넣는다. 목재의 변형에 의해 황
토 패널이 파손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황토 패널
이 끼이는 홈의 깊이에 여분을 둔다.

④ 내부와 외부에 고정용 쫄대를 못으로 고정한다. 고
정용 쫄대는 황토 패널이 손상되었을 때 패널만 교
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장치이다.

⑤ 상방과 창방을 설치한다. 상방에는 쌍장부를 만들
어 창방에 만든 쌍장부 홈에 끼이도록 함으로서 기
밀성을 유지한다.

4.3 개선 시공법의 특성

개선 시공법은 모든 수장재가 외부에 노출됨으로서 線
的인 한옥의 외관 특성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다. 내부는 
기둥면에 맞추어 마감면을 설정하였기 때문에 기둥의 노
출 없이 面的인 모습이 만들어지며 도배만으로 쉽게 마
감할 수 있다.

또한 모든 부재를 기성품으로 제작하는 것이 가능하
며, 모든 공정은 건식공법에 의해 이루어진다. 시공 순서
에 있어서 기둥과 동시에 수장재와 벽체의 일괄 시공이 
가능하며, 모든 공정은 건식공법에 의해 이루어진다. 따
라서 시공의 질을 확보할 수 있으며, 공사기간과 인건비
를 줄일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모든 목부재는 전통 기법에 따라 쌍장부와 홈을 이용
하여 결구한다. 또한 황토 패널은 수장재에 만든 홈에 끼
우도록 되어 있어서 충분한 기밀성을 유지할 수 있다. 황
토 패널을 3겹으로 설치함으로서 단열성능이 향상될 것
으로 기대된다. 황토 패널은 필요에 따라 구조체를 해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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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 않고 교체하는 것이 가능하므로 건물의 유지와 보
수가 수월하다.

5. 결론

본 연구는 한옥의 구조와 시공에서 실내의 열환경을 
유지하는데 가장 큰 영향을 끼치는 軸部의 구조와 시공
법을 현대화하기 위한 개선 방법을 연구하였다. 이를 위
해 우선 전통적인 구조와 시공법의 내용과 특성을 살펴
보았고, 그에 따른 문제점과 올바른 시공법을 규명함과 
동시에 축부 시공법을 개선하기 위한 전제조건을 제시하
였다.

이에 따라 제안된 축부 시공법 개선안은 기성품의 사
용, 전체 공정의 건식 조립공법화, 기둥과 수장재, 벽체의 
일괄 시공, 기밀성과 단열성능 향상 등의 특성을 지닌다. 
이 개선안을 실제 건축현장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시제품
의 제작과 성능시험의 과정이 필요할 것이지만 한옥의 
형태적 특성을 유지하면서 공사기간과 공사비를 줄이는
데 매우 유용할 것으로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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